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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지나 가을, 겨울이 오면 또 이듬해 봄이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건 자연뿐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나타난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와 자연생태계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높아지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자연 생태계도 깨끗하게 지키는  원자력 에너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40% 이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변함없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오래오래 지키기 위하여 KOPEC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건설하고 있습니다.

Anytime, Anywhere... KOPEC is all around you

월성원자력발전소 울진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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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안승규 사장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남아프

리카공화국 전력공사 에스콤(ESKOM)사의 초청

을 받아 요하네스버그를 방문하였다. 안승규 사장

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30여년 전 어깨너머로 배

운 기술을 발전시켜 이제는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

국으로 성장하였고, 원자력 기술 선진국인 미국,

유럽에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남

아공 방문은 지난해 우리회사의 발전소 설계기술

력에 강한 인상을 받은 에스콤사 수석부사장 Mr.

Brian Dames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남아공은 2008년 총 12,000MW 용량의 대규모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세계적 금융위기 도래에 따른 재

원조달의 어려움과 정권교체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사업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신규원전 건설계획 재개를 발표하며 새로운 원전시장의 대어(大漁)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요하네스버그에 운영 중인 한전 현지사무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자갈밭원자로’로 불리는 소형 고온가스로인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을 자체기술로 개

발하는 등 상당히 앞선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을 고려해 이를 차세대 원자로로 개발 중에 있다. 때문에 원

자력발전소 엔지니어링 기술자립 경험을 보유한 우리회사와의 협력강화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박5일의

빡빡한 일정 동안 에스콤사 경영진을 비롯하여 남아공 공기업부 차관보(Mr. Edwin Ritchken)를 잇달아 만난 우리회

사 실무진은 발전소 엔지니어링 기술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남아공 신규원전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하였다. 에스콤

측은 이 자리에서 남아공 PBMR 원전 A/E설계 파트너로 우리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신규 석탄화력발전

소 건설사업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어 안승규 사장은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우리회사의 남아공 전력사업

참여를 위한 현지 지원도 요청하였다. 

회사는 현재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한계 극복과 세계적인 EPC 기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남아공

방문으로 CEO와 실무진이 함께 ‘발로 뛰는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8월말 Shaw, S&L, Bechtel 등

미국 원자력 협력사 방문을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안승규 사장 남아공 신규원전사업 협의 김주완 상임감사 상생의 덕 강연

김주완 상임감사는 7월 29일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열린 ‘원자력본부 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무한경쟁의 시대

에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상호존중을

통한 상생의 덕을 강조하였다. 이날 격

려사를 통해 김주완 상임감사는 상호간

의 견해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간에 공통

분모를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인지 늘 생

각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목표를 정하고 능력을 키워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격려사 전문 : 솔직하지 않은데서 불신이 생기고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며 차이속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서로 상처를 들춰내지 말고 상호간의 견해 차이를 존중하며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다툼이 될 만한 말은 서로가 하지 않

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은 바로 ‘효문화’가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입니다. 우리의 효정신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 우리민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

준 원동력입니다. 정신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개인도 조직도 나아가 국가공동체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KOPEC인들은 이 점

을 분명히 알고 화기애애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세계속의 최고 기술회사가 되도록 직원 여

러분이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현재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각자

능력을 키워 나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항상 일상에 함몰되지 말고 스스로 독자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여기저기 한눈팔다 보면 죽도 밥도 안됩니다. 여러분도 좌고우면

(左顧右眄) 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기회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돼야 합니다. 저역시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회사를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멋진 KOPEC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모든 공기업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최고 일등

공기업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KOPEC 파이팅’을 외쳐 봅시다. 감사합니다. 

남아공이 운전 중인 Keoberg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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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회사는 7월 23일 서울힐튼호텔에서 대우인터내셔널과 탈질·탈황설비 해외시장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합의

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서를 통해 우리회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해외 KoNOxⓇ 촉매 판매사업, 해외 배

연탈질설비(SCR) EPC사업, 해외 KEPAR 배연탈황설비(FGD) EPC사업 등의 분야에서 공동 협력할 예정이

다. 우리회사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KoNOxⓇ 촉매를 이용한 SCR설비 및 KEPAR FGD설비의 자료 및

기술지원을 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60여개 영업망을 통해 현지정보 수집 등 프로모션 및 판매활동

을 담당하는 등 구체적 역할 분담에도 합의했다. 

KoNOxⓇ 촉매 및 배연탈질설비는 지난달 강릉 공장을 준공하여 본격 생산 체제를 갖추었으며 이미 국내 및

북미지역에 납품하여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어 향후 사업개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배연탈황설비 또한 최

근 500MW석탄화력발전소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동남아 및 동구권 신흥시장에의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탈질설비는 중국에서만 향후 2~3년내 1조원이상의 사업이 예상

되고 있으며 북미지역 역시 2012년까지 1.5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황·탈질설비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리회사와 우수한 해외영업력의 대우인터내셔널의 이번 공동사

업개발로 양측 모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형 녹색환경기술을 적용한 해외 EPC

사업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질·탈황설비 
해외시장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국산 원전 기자재 
해외 수출 설명회

8월 12일 본사 3차원설계검증실에서 LS전선, HKR 등 14개 사의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산 원전 기자재 해외 수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Shaw Group, Bechtel 등 우리회사의 주요 글로

벌 원자력 사업 파트너에게 엔지니어링과 관련 기자재 공급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공급하는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고갑석 상무를 비롯하여 이번 사업 모델을 최초 제안한 최일

남 상무, 이재규 해외사업개발실장 및 외주구매실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우리회사는 새로 추진하는 신규 EP(Engineering & Procurement)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우리회사와

각 기기 공급사가 공동으로 상생하는 Win-Win의 동반자적 파트너쉽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신규 EP

사업 모델에 대해 상호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각 사별로 추진하였던 해외 원전 시장 진출 과정의 어려움과 실패 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

였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수의 해외 원전 설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회사의 앞선 기술력과 국내

원전 기기 제작사의 고품질 제품을 패키지로 묶는 해외 EP 사업을추진하면상호간에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모든 참여사는 원칙적으로 신규 EP 사업에의 참여를 희망

하며 앞으로 협력 MOU를 체결하여 EP 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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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을 지녔다. 핵융합 반응에 의한 플라즈마 속에 발생하는 하전 입

자인 고속 알파입자(헬륨)에 의한 플라즈마 가열만으로 실용적인 핵융

합로에 필요한 수준에서 핵융합 연소가 지속되는 조건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 핵융합실험로이다.

ITER 공동개발사업은 국제공동 핵융합실험로 건설사업을 말하며, 석

유자원 고갈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7개 참여국이 힘을 모은 역사상 가장 큰 규

모의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이다. ITER 사업 초기에는 미국, 구 소련,

일본 및 유럽연합 등 4개국이 주도하여 1988년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는 2003년 정부의 참여 결정과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 및 설비 제

작 능력을 인정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회사는 프랑스 까다라쉬(Cadarache)에 건설되는 국제핵융합

실험로 사업에 우리회사 직원 3명이 Design Integration, Project Man-

agement 및 Plant Engineering 분야에서 ITER 직접 고용 형태로 참여

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회사의 ITER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물심양

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회사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용, 지속 성장이 가능

한 사업 모델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특

히 원자력본부는 우리회사가 대외적으로 경

쟁력을 보유한 원자력 종합설계 기술을 응용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 노력하고 있다.

때마침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부족과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야기하는 화석연료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으로 부

상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국제사업(ITER)

참여를 결정하였고(2003년) 이러한 환경 변

화는 우리회사에게 또다른 신규 사업 기회로

다가왔다.

새로운 길, ITER

ITER는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

perimental Reactor’의 첫 글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인 동시에 라틴어로 ‘길(The Way)’이

임정혁 / 해외사업개발실 차장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사업의 KOPEC

패키지형 해외사업

2008년 전기분야 상세 설계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함으로써 본격

적으로 ITER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ITER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는 먼저 ‘유자격등록’ 절차를 거쳐 입찰 참가 자격을 획득하여야 하며

이후 입찰에 참여하여 기술성과 경제성 모두 ITER에 가장 유리한 조건

을 제시하는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특히 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우

리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뒤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ITER IO의 화상회

의 시스템과 우리회사의 RTC(Real Time Collaboration) 시스템을 활용

하여 화상회의를 통해 사업 수행시 예상될 수 있는 상호간의 이견을 절

충하였다. 이는 향후 국제사업 입찰 참여시 입찰서 설명 또는 계약전 최

종 협의시 활용하여 대고객 만족 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 사업에서 우리회사는 ITER 핵융합실험로에 공급되는 전기기기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 네트워크 구성 및 안정성 검증 역무를 수행하는데,

최소 인원인 2명을 현지에 파견하고 대부분의 역무를 본사에서 수행한

다. 이처럼이사업은 우리회사가 해외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패키지형 사업이라는데 또다른 의의가 있다. 현재 ITER는 우리회사의

원자력 시설물 설계 전문 기술, 수행 태도 및 결과물에 만족하여 추가

역무를 발주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기술부서와 지원부서의 긴밀한 공조

이 전기분야 상세 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

었다. ITER 참여국간 2005년 12월 체결된 공동이행협정에 의거 사업

참여 국가 및 기업은 ITER 관련 향후 확보 기술 공유 및 지적재산 실시

권 확보를 권리로 가진다. 이 점에서 우리회

사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과는 상이한 계약

조건이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해외계약

담당 부서의 적극적 협력으로 마침내 계약 체

결이 가능했다. 처음의 어려움을 잘 해결한

것을 밑바탕 삼아 이 사업을 필두로 우리회

사가 대외적으로 강점이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스템 사업 분야에서 다시 패키지형 사

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ITER Engineering and Technical

Support 사업도 입찰에 참여하여 최근 계약

하는 성과를 올렸다. 착수후 24개월간 냉각

수 계통, 극저온 냉각 계통 및 가열장치 설계,

엔지니어링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역시 최소

의 인원만 까다라쉬 현장에 투입하고 주된 역

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패키지형 사업이다.

이상과 같은 신규 사업 개발은 지금 이 순간

에도 말없이 고품질 설계 결과물을 생성하고

있는 기술부서와 해외 계약 및 사업행정 등

지원부서의 한결 같은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미래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은 재삼

언급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이며 핵융합

에너지는 그중에서도 핵심분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전 설계 전

문회사로서 우리회사는 ITER 발주 사업 입

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ITER 관련 신기

술을 습득하고 미래 핵융합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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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연 / 환경기술실 과장

지난 7월 보령화력 1,2호기에 한국형배연탈황설비(KEPAR)가 준공되

었다.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환경규제의 강화로 국내 대부분의 화력발

전소에는 배연탈황설비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성능개선공사를 통

해 향후 10년간 운전수명을 연장하게 된 보령화력 1,2호기에 이번에 한

국형배연탈황설비가 설치된 것이다. 전력연구원에서 원천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한국형배연탈황설비는 순수국내기술을 바탕으로 KOPEC이

상용화에 성공한 설비로 이미 국내 100MW급, 125MW급, 200MW급

및 350MW급 화력발전소 7기에 설치되었다. 보령화력 1,2호기에 설치

된 한국형배연탈황설비는 KOPEC이 지식경제부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500MW급 대용량 석탄화력발

전소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설비의 준공 후 성능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는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능력의 과제참여자들이 있었다.

Teamwork

한국형배연탈황설비(KEPAR) 
실증연구 2단계 과제 그룹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이끈 사업책임자
이다. 언제나 큰 가방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어디서나 업무에 열중하는 모
습이 놀라울 정도이다. 무엇보다 팀원들의 화합을 잘 이끌어 내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지시 및 KEPAR의 초기 개발단계부터 함께 했던 풍부한 경험으
로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양창륭 팀장

언제나 온화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계측분야의 EGS이다. 초창
기 국내 화력발전소에 탈황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여 탈황설비의 운전 및 Control에 해
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엔지니어이다. 

임태식팀장 Eco-firendl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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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자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
려가 깊어 모든 이에게 호감을 가지게 한다. 또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차근차근 업무를 풀어나가는 태도에서
전문가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박은성 차장

이번 과제의 사업부책임자이자 기계분야 업무를 겸하며
관련사와의 원활한 업무해결을 위해 항상 분주하게 뛰어
다녔다. 선행 연구과제로 진행한 350MW급인 평택화력
KEPAR 탈황설비의 설치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경
험을 바탕으로 이번 보령화력 1,2호기 탈황설비의 개선
에 한몫을 담당하였다.

박종대차장

전기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의 주말작업에도 출장을 내
려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뛰어난 기
술력의 소유자이다. 전기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KEPAR
탈황설비의 전반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과
제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진희 팀장
이번 과제에서 배관분야 업무를 담당하였다. 배관분야의 탁월
한 설계능력을 가지고 있는 숨은 일꾼으로 탈황설비에 대한
설계경험이 풍부하고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운동과 음주에 있어서 남에게 뒤지지 않으
며 서글서글한 성격 덕에 관련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
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상균 차장

보령화력 1,2호기 탈황설비 건설현장의 현장대리
인으로 현장소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언제나 듬
직한 모습으로 현장을 지키면서 KOPEC의 모든
입장을 대변하였다. 과거 대형 프로젝트의 PM을
담당하였던 경험과 연륜을 밑바탕으로 현장 시공
사 및 관련사들을 잘 조율하여 공사가 성공적으
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호 상무

토목분야 EGS로 수려한 외모에 업무능
력 또한 뛰어나다. 이번 과제의 시공초
기부터 준공까지 현장에 가장 많은 출
장을 왔을 정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진정한 기
술자의 자세를 보여줬다. 

최문택 팀장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입사 13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실수도 많았고 고생도 했지
만 많은 것을 배웠다. 7개월이 넘게 현장에 상주하
면서 KEPAR 탈황설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졌다.
이번의 현장경험이 앞으로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복연 과장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며 이 과제
뿐만 아니라 플랜트본부 대부분 프
로젝트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회사 설계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업무에 있어서는
조금의 오류도 허용치 않고 정확하
지만 부드럽고 매력적인 목소리만큼
이나 인간적으로 부드러운 남자이다.

김영규 팀장

품질기술 분야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번 과제가
EPC 공사였던 만큼 각각의 기자재에 대한 품
질검사 업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고 이에
따라 품질기술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세심하고 예리한 눈썰미로 한눈에 기기에 대
한 오류를 찾아낼 만큼 이 분야의 일인자이다.

허경일 팀장

계측분야 담당자로 신속하면서도 날카로운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푸근한 인상에 매너
까지 좋아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원만
한 대인관계로 선배와 후배가 잘 어우러지
도록 중간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권혁진 차장

이번 과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케줄 관
리를 담당한 공정분야 EGS로 꼼꼼한 성격
에 작은 빈틈하나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프
로젝트를 담당하면서도 각 프로젝트별 주
요공정 파악능력이 뛰어나 공정관리에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광순 팀장

사업행정 분야의 EGS로
지식경제부 과제로 진행
한 이번 과제의 특성상
여러 대외 관련기관 및
대내적으로 수많은 행정

적인 업무처리에 어쩌면 가장 힘든 업무를 하였다.
특유의 깔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과제진행에 있
어 관련사들을 잘 섭렵하여 원활하게 과제를 정리
진행한 장본인이라 하겠다.

KEPAR 탈황설비의 메인 설계부서인
환경분야 업무를 담당하였다. KEPAR
탈황설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정확하
고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이다. 낚시를 무
지 좋아하는 자연인으로 때론 과감하
게 때론 부드럽게 상대방을 압도하여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중
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Teamwork

김대복 차장

김영도 팀장



ICONE는 원자력 엔지니어링의 각 분야 - 운영, 구조적 건

전성, 안전성, 설계기준, 핵연료주기, BOP, 열수력학,

CFD, I&C, 최신 기술 등 - 를 망라하고 있다. 그간의 기술

개발 결과를 집약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각국의 관련 기

술자들과 교류하면서 최근의 기술 흐름을 파악하고자

ICONE-17에 참가하게 되었다. 발표논문은 우리나라의 차

세대 원전인 APR1400의 ROADMAP 과제(한국수력원자

력 원자력발전기술원 발주)로 추진하였던 ‘Full Model 지

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기술의 실용화 연구’의 결과로서

원전의 내진설계 중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시 3차원

Full Model을 적용하는 문제의 실용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같이 참가한 배관기술처 이준호 차장도 APR1400 배관

응력해석에 관한 ‘Seismic Spans for Cold Piping Based on Simplified Dynamic Analysis in APR1400’ 논문을

발표하였다.

학회는 Keynote Lecture로 시작되었으며, ‘Sharing the Passion and Commitment for a Safer

and Healthier Globe, Nuclear, Yes, We Can!’을 첫 번째 주제로 JEPIC(Japan Electric Power In-

formation Center)의 T. Enomoto 소장, 중국 국가원자력공사의 R. Kang 사장, 미국 NRC의 Dale

E. Klein 국장, 유럽연합 General Nuclear Energy의 D. Ristori 부국장, 우크라이나의 EU 대사 A.

Veselovsky 및 ASME의 Amos E. Holt 회장의 강의가 각각 진행되었다. 각 강의는 원자력과 원자

력발전분야의 현황과 전망 또는 각국 상황을 소개하고, 원자력 붐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드러내었

다. 통상적인 학회 일정으로는 매우 이른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쉐라톤

호텔의 너른 메인 홀을 가득 메운 7백 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내뿜는 열기가 ICONE-17과

Keynote Lecture에 대한 기대를 대변하였다. ICONE-17은 한국에서

도 전체 15개 Track(대주제)에 대하여 우리회사를 비롯하여, 원자력안

전기술원, 원자력연구원 및 두산중공업 등이 40편의 논문을 제출·발

표하여 SMiRT와 더불어 원자력분야의 중요 국제학술대회로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었다.

ICONE(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는 미국 기계학회 ASME의 국제학술대회 중 하나로 1993년 시

작하여 해마다 열리며,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하여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ICONE은 ASME가 주도하고 일

본 기계학회 JSME와 중국 원자력학회 CNS가 공동후원하며, AREVA, 히다치/GE, EDF, 미쓰비시, Westinghouse 등 세계

유력의 원자력관련 기관이 스폰서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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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ing & Globalization

ASME
ICONE-17을 다녀와서 

장영선 / 원)토목건축기술처 차장

학회 3일째 저녁식사는 주최측이 준비한 만찬이었다. 신청자가 많아 자동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Cellars of Cureghem

에서 열렸다. 1890년 이래로 우시장이었던 곳의 지하에 위치한 동굴형태의 공간으로 최근 이벤트장소로 개발되었

다. 논문 발표가 끝나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특히 네바다 Las Vegas 대

학의 P. Paviet-Hartmann 교수와 원자력과 포도주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ICONE-17 참가자 모두에게서 원자력산업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으며, 특

히 일본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위상이 상당히 높으며,

국제적인 매너는 아직 부족하지만 중국의 참가자 또한

이전에 비하여 급격히 늘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우

리나라는 아직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참가하고 있

으나, 또 하나의 원자력관련 중요 학술발표회로 발돋움

하고 있는 ICONE에 많은 관심을 기대하여 보았다. 갈라 디너

발표회장에서

수제 초콜릿

‘Track 3 Structural Integrity’ 중 급조된 ‘3-9 Advances in Structural

Design and Analysis - IV’ 세션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Track 3가

제출 논문이 많아 관련 세션을 3개 더 늘린 상태였다. 논문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 구조물 내진설계를 위하여 3-D Full Model을 적용한 SSI 해석 수행의

실용화 연구로서 논문 제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기술원과 2년여에 걸쳐 수행한 연구 결

과를 정리한 것이었다. 약 15분의 내용 설명 후 몇 가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 중 하나는 3-D Full

Model을 적용한 해석과 기존의 해석을 비교한 결과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발표 내용은 논문

작성 시기 상 중간성격의 결과로 최종결과는 다음 기회에 발표하기로 답변하면서, 결론적으로 대부

분의 경우 최종결과가 기존결과에 포괄된다는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또 3-D Full Model을 이용한

SSI 해석이 현재 원전 설계에 적용되고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현재는 연구결과이며, 향후 조

속히 적용토록 할 것임을 답변하였다. 마지막 질문은 구조물 측면의 묻힌 부분에 대한 Bond/De-

bond 현상에 관한 고려여부였다. SSI 해석이 진동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영역에서 발

생하는 Bond/De-bond 현상을 정확히 고려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고, 추후 이메일로 의

견을 주고 받기로 하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대체적으로 각 논문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으며, 같

은 분야의 종사자로부터 수준 높고, 전문적인 질문이 오갔다. 

브뤼셀 명물 오줌싸개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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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게임

추석 보름달에 
소원이 있다면

저를 시작으로 KOPEC 모든 직원이 돌아가며 
한번씩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대신 제가 빌어드렸으니까 10%씩 떼겠습니다. 
당첨된 분은 자진납세 부탁합니다.
이주희 / 원자력사업개발처 사원

마음이 풍성한 추석만큼
주머니도 두둑하고
풍성한 마무리가 잘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승수 / 원자로계통설계처 차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에 연중 최고의 기후가 되니까
(금년 여름은 정말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죠) 
보너스를 받는 달이고요(샐러리맨이 기다리는 달이 
보너스 달이니까) 마음이 가장 풍요로워지고
(고향과 친척방문으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때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당연히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추석날이 최고가 되기기 위해선 평소 열심히 일해야겠죠).
김태진 / 외주구매실 팀장

10년쯤 뒤에는 가족 모두 달에 서서 
지구를 내려다 보게 되기를. 
당연히 부자도 되어야 하고, 
가족들도 다 건강해야 하고.
심은섭 / 기계배관기술처 대리

이번 추석에 모든 이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내년 추석에는 바라는
소원이 하나도 없으면 어쩌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세상이 되면
정말 좋겠죠?
윤용준 / 노사협력실 대리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KOPEC FAMILY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이환호 / 배관기술처 사원

언제나 남자답게 
멋진 웃음 지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남길.
백승익 / 품질보증처 과장

세상 누구와도 자유자재로 
의사소통 할 수 있기를 빌어본다. 
영어, 불어, 중국어, 아랍어…….
김동성 /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차장

소녀시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소녀시대가 다른 소원도 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뭐 만나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소원까지 들어주면 정말 고마울듯.
허진석 / 원)전기계측기술처 사원

앞으로는 추석이 공휴일과 
겹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번 한가위 연휴는 개천절, 일요일, 
심지어 회사 창립일과도
겹쳐 있어 아쉬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강주형 / 원)토목건축기술처 대리

이 나라에 과외가 없어져서 
그 돈으로 선배들에게 
소주 자주 얻어 먹게 해주세요.
구민수 / 기계기술처 차장 

추석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풍성하고 여유로운 명절이 아닐까? 
하지만 이번 추석은 주말과 겹쳐 여유롭게 보내긴 힘들 것 같고 
오히려 고향길 오가는 길에 보름달을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추석 보름달엔 ‘대체휴일제’ 도입을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소원을 빌어 볼까 한다. 
내년 설날엔 오가는 길에 세배하게 생겼으니…….
남군우 / 행정재무처 사원

내가 태어나서 서너살때(1969년 7월 20일) 
미국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왔다. 
미국, 중국 등은 2020년 이전에 우주정거장 
건설을 목적으로 달에 또 간다고 한다. 
기지가 건설되면 달구경을 목적으로 한 
관광사업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때가 되면 내 나이 50대 중반, 
나도 달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빌어본다. 
김재갑 / 전력기술연구소 차장



도전 IT전문가

신세대의 유럽 출장

왕 대리는 회사에 입사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

까지 바다건너 해외에 나가본 것이라곤 신혼여

행때 제주도 간 것 빼고는 3년전 미국에 학회 참석하러

갔다온 것이 전부다. 그런데 이번에 원자력발전소 해외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유럽, 그것도 가장 지구

북단에 위치한 노르웨이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무라카

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으로만 알고 있는 생

소한 노르웨이로 출장을 간다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다

행히 해외 출장의 베테랑인 연구소의 김부장님과 동행

하여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출장전에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http://ko. wikipedia.org)로 검

색해 보니까 노르웨이가 국민소득이 9만

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사는 나라

라고 한다. 재미있는 점은 옛날, 노르웨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장남이 재산

을 모두 상속 받는 관습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빼앗긴 동생과 서자

는 결국 생존을 위해 배를 타고 바깥으

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노르웨이가

빙하가 녹아서 생긴 피오르드가 많아

해안선이 복잡해 조선술과 항

해술이 발달했고 여기서 그

유명한 ‘바이킹’이 탄생했다

고 한다. 그리고 바이킹들은

며칠씩 배를 타고 나갔다 오

면, 커다란 널빤지에 노획해

온 술과 음식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식사를 하며 자축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바이킹이 뷔페라는 뜻도 갖고 있다

고 한다.

드 디어 출발하는 날 인천공항에서 아침 8시에 

김부장님을 만났다. 김부장님은 여행용 가방에

가득 짐을 실고 왔다. 무거운 14인치 노트북과 백업용 이

동형 하드디스크에 두툼한 업무수첩까지 짐의 반이 업

무 처리를 위한 ‘무기’였다. 왕대리는 인터넷 세대답게

와이셔츠 앞주머니에는 휴대폰 M620 블랙잭을, 손바닥

만한 PDA인 아이팩(IPAQ) 112는 청바지 뒷주머니에 꽂

고 단출하게 나타났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부장님

은 로밍폰을 임대한다. 사용하는 핸드폰이 구형이어서

3G 최신형으로 교체한다. 반면 왕대리 핸드폰은 3G폰

이므로 자동로밍되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지만 사

실 비싼 로밍 요금 때문에 핸드폰 사용할 생각은 없

다. 가능하면 김부장님에게 빌붙어서 통화해볼

요량이고, 만약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 되면 무료 인터넷전화인 스카이프(http://

www.skype.co.kr)를 사용해 볼 생각으로 아이팩에 스

카이프 인터넷폰 프로그램을 설치해 왔다. 

탑 승까지 여유가 있어 인천공항 로비에서 PDA를

켜니까 공짜 무선인터넷(WiFi)이 서너개 바로

잡힌다. 집에 있는 아내와 느긋하게 넷미팅을 통해 문자

를 주고받았다. 김부장님이 신기한 듯 쳐다본다. “신세

대는 역시 다르군.” 탑승하여 10시간 비행후 중간 기착

지인 푸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다. 약 2시간 있다가 다

시 스칸디나비아항공으로 갈아타고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 공항으로 가야한다. 왕대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

으로 아이팩을 켰다. 무선인터넷이 잡혔지만 접속하면

사용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온다. 카드결제

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이다. 이런 구두쇠 같

으니. 스칸디나비아항공에서도 기내식으로 부실하게 빵

한조각만 덜렁 주고 만다. 우리의 KAL에서는 훌륭한 비

빔밥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구두쇠 정신이 유럽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비 행 15시간  후 밤 10시가 넘어 숙소에 도착했다.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호텔에서는 Free wire-

less internet access가 된다고 했으므로 짐을 풀자마자

PDA를 켰다. 이런 연결은 되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본다. 프런트에 내려갔더니 무슨 복권 같은 쿠폰을

준다. 손가락으로 긁어대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나

온다. 무슨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우선 스카이프

로 한국과 통화를 시도했다. 매우 음질이 깨끗하다. 공

짜이므로 30여분 넘게 아내와 이야기를 했다. 반면 김부

장님은 손목시계를 옆에 놓고 시간을 재면서 사모님과

통화한다. 뭐 기본이 1분이므로 58초까지 채워서 통화한

다나.

아 침에 버스를 타고 노르웨이 회사를 찾아갔다. 버

스에 장착된 GPS가 눈에 띈다. 화면이 단순하

다. 단지 직선과 곡선에다 화살표 모양만 나온다. 예정

도착시간이라든가 남은 거리라든가 우회도로라든가 이

런 기능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맵피나 아이나비를 수

출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시 정보기술(IT) 하

나는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다.

방 문회사에 도착하자 김부장님은 노트북을 꺼내

놓고 유창한 영어솜씨로 우리의 원자력 명품 기

술을 훌륭하게 홍보한다. 왕대리는 출입시 안내데스크

에서 받은 게스트계정을 이용해서 트위터에 접속했다.

주르룩 직장 동료들의 메시지가 잡힌다. 오옷, 어제 사

장님의 특별배려로 삼계탕이 전직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소식부터 월성 압력관 교체업무로 같이 고생했던 입사

동기 연차장이 복귀한다는 소식까지. 홍보업무를 잘 진

행한 김부장님이 본사와 연결되었으면 잘 도착해서 업

무 잘 수행중이라고 메일 보내라고 한다. 우선 실시간으

로 부서장님과 관련 직원들에게 이곳 진행현황을 간단

하게 트윗으로 보고하고 출장 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낸

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오는 길에 아내에게 선물

할 진공 포장 연어를 사러 상점에 들렀는데 이런 모두 문

을 닫았다. 이곳은 오후 5시면 문을 닫는다고 한다. 노르

웨이는 백야(白夜)가 있어 새벽 2시가 되어도 훤한데 이

렇게 가게를 일찍 닫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백야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왕대리는 아침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인터넷 덕분에 첫 번째 유럽 출장업무

를 수월하게 치렀다고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내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18·19September2009 · KOPEC family 

김충태 / 전력기술연구소 부장



나도 KOPEC인

Mabuhay! 

Mabuhay! a famous Filipino greeting and our official slogan

when we acknowledge VIPs like you now reading my simple

message of HELLO. 

I was born in Manila, Philippines and graduated as a Me-

chanical Engineer before migrating to the US in 1980. I am

married to Carmen “Ging” Curso, for more than 30 years

and blessed with four children, three of whom also now en-

gineers and a psychologist. We call Sacramento our home.

City of Sacramento, a two hour drive north of San Francisco,

is the state capital of California. 

Presently, I am assigned to Shin-Kori Nuclear Power Plant

Units 3 & 4 Project as Power Plant Design Reviewer /

Checker from Bechtel Power Nuclear Division headquar-

tered in Frederick, Maryland. In this capacity, my main task

is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for Plant Design project teams

as needed on day-to-day basis. Other activities include prob-

lem solving, calculations, review of plant layout and arrange-

ments, vendor drawings interface, coordination with other

plant design department engineers, provided solutions and

clarifications to challenging condition by means of 3D pro-

gram. Model images taken from this program are used for

discussions resulting in a successful outcome with full com-

plement of safety features and consider a model for other

nuclear power plant arrangement.

Since we arrived last June 15, 2008, Korea seems to surprise

us with more reasons than one. Here are some of my own

observations:

▶ KOPEC engineers are very dedicated and well advance in their
knowledge of nuclear power plant design concept and are con-
sidered world class professionals in the nuclear power gener-
ating application.

▶ Koreans are religious. Churches are every where and that only
shows how religious Koreans are. My wife and I are dedicated
Catholics and we are very happy to attend Catholic Masses here
without difficulty.

▶ Koreans are high-tech people. Every one seems to have a cell
phone with built-in internet or small screen to watch TV or
movies on the move even inside the subway tunnels deep at
the heart of Seoul. Internet services are top quality and several
times faster than I used to have. Computers and electronic
gadgets are cutting edge wonders. The younger generations
really love these things.

▶ Koreans care for Mother Nature. Everything in the fast food
areas we have visited used stainless steel from chopstick to
glass and ceramic plates. No disposable service items like
plastic spoons, forks, and plates are served. After eating, one
has to attend to his food tray separating or segregating excess
food from the aluminum cans to bottles, papers, and obeying
simple act of personal responsibility like an instinct. 

▶ Korea’s high speed train the KTX, was a wonderful adventure
when we took it all the way to Busan. Public transportation sys-
tem is very efficient and everyone is enjoying the rides. No graffiti
or foul smell in and around the public rest rooms and subways
and are very secure place even to go shopping. 

▶ Koreans are wonderful people. They are helpful to strangers;
very respectful and bow a lot of time to people older than they
are; with their male teenagers rich or poor alike ready to defend
their country by joining the military training for two years.

Korea is truly an experience that will linger in our life-stories

for the many years to come!   KOPEC, thanks for the mem-

ories!

마부하이! 이 말은 널리 알려진 필리핀의 인사말로서, “어서 오십시

오/환영합니다/행운을 위하여”라는 뜻을 지닌 필리핀 전통 타갈로

그어 입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났으며, 1980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제 아내 Carmen Ging Curso와는 30년

전에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3명은 엔지니어이고 1명은

심리학자입니다. 저의 집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가량

떨어진 캘리포니아주의 주도 Sacramento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 메릴랜드 주 Frederick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Bechtel

사의 원자력 부서(Nuclear Division)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전부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 플랜트 설계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전력기술 배관기술처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KOPEC 엔지니어와 플랜트배치관련 여러 가지 기술적 현안 사항

협의 및 최고의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2008년 6월 15일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지내는 동안 몇 가지 놀라

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 KOPEC 엔지니어들은 매우 헌신적이

며 열심히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설계 개념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해박하고, 원자력
발전의 설계 및 개발에 있어 세계
적인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
니다.

▶ 한국인은 대단히 종교적입니
다. 교회는 어디에나 있으며,
이는 한국인이 얼마나 종교
적인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 부부는 독실한 천주
교 신자이며, 별 어려움
없이 이곳 천주교 미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 한국인은 첨단기술을 누
리고 있습니다. 서울 한
가운데 깊은 지하철 터널
에서 인터넷 혹은 작은
스크린으로 TV,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전자제품
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최상의 품질이며, 제가
사용하던 인터넷보다 몇 배는 속도가 빠릅니다. 컴퓨터와 전
자 장치는 첨단 기기이며, 젊은 세대는 이들 첨단 기기들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국인은 자연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가보았던 모든 패스트
푸드 식당은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부
터 컵까지 스테인리스와 사기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사람들은 당연히 남은 찌꺼기 음식, 캔, 병, 종이 등
을 구별해서 분리된 쓰레기 통에 넣습니다. 

▶ 한국의 초고속 열차, KTX는 부산으로 가는 내내 굉장히 멋
진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대중 교통 체계는 매우 효율
적이며,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고 있
습니다. 공중 화장실과 지하철에는 낙서나 악취가 없으며 쇼
핑을 가기에도 매우 안전합니다. 

▶ 한국인은 놀라운 국민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방인에게 도움
을 줍니다. 나이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몇 번이나 몸을
굽혀 인사를 합니다. 또 부유하든 가난하든 젊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2년간의 군생활을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희 삶의 노트에 기억될 아름다운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많은 귀중한 추억을 갖게 해준 KOPEC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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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년 때 각자 가훈을 발표하

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엄마가 설

거지 하면서 급조한 가훈을 조심스레

읽었다.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웃어대

기 시작했고, 심지어 선생님도 간신

히 웃음을 참으며 다음 아이를 호명하

였다. ‘가화만사성’, ‘성실’, ‘최선을

다하자’ 등 보편적 가훈들 사이에서

유난히 톡 튀던 우리 집의 가훈은 ‘즐

겁게 살자’였다.

그때는 애들이 왜 그러나 싶었고 왠지 모르게 가훈 같지 않은 ‘즐겁게 살

자’가 남들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금(현재는 중1) 곰곰이 생

각하면 우리 집에 적절한, 의미 있는 가훈 같다.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

로 웃으며 하자’는 뜻처럼 우리 가족도 항상 즐거우니 말이다. 항상 웃음

이 넘치는 우리 가족이 즐겁게 사는 것은 모두 자기 역할을 멋지게 해내기

때문일 것이다. 자, 이제부터 우리 가족을 즐겁게 소개합니다!

가정의 기둥, 믿음직한 존재인 ‘아빠’ 라는 역할. 아빠는 묵묵히 그 역할

을 잘 수행하고 있다. 어딘가에 여행을 가려면 아빠가 일정과 계획을 세워

서 우리에게 내민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여행일지라도 아빠는 꼭 그날

갔던 곳과 본 것을 꼼꼼히 기록한다. 무엇보다 아빠의 대단한 점은 한번

정한 일은 꼬박꼬박 지킨다는 것이다. 치과에 다녀온 후 하루 세 번, 식후

에 이를 닦고(엄마 말로는 치과 치료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다시 가기 싫

우리가족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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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그런다고), 영양제도 아침저녁으로 개수 맞춰서 복용

한다. 그러나 아빠의 거의 모든 것을 닮았다는 나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는 건지. 나는 약 먹는 날을 잊어먹기 일쑤

고, 영양제도 몇 개 더 먹거나 덜 먹는 게 일상이다.

아빠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반면에 엄마는

일단 ‘저지르고’ 본다. 난 우리 엄마가 최초의 여류 비행사

인 아멜리아 에어하트를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활달하고

항상 즐겁게 이야기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만화를 같

이 보고 동생과 4차원과 5차원을 넘나드는 사고방식으로

대화를 한다. 정말 엉뚱하고 재미있는 우리 엄마다(아빠는

엄마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 

이렇듯 꼼꼼한 아빠와 자유로운 성격의 엄마는 우리들 교

육도 남다르게 준비하였다. 유치원 친구들이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교 과목들을 배울 때, 나는 발레, 피

아노를 즐겼다. 초등학교에선 다른 아이들이 영어, 수학,

논술 학원을 다니는 동안 도서관에 다니며 책을 실컷 읽었

다. 다른 아이들이 시간낭비라고 하던 미술을 배웠고, 해

금을 익혀 우리 국악의 소리를 알았다. 처음으로 수학, 영

어 학원을 다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다닌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적응

하기 어려워 힘들었지만 중학교에 올라오니 어렸을 때부

터 꾸준히 배운 예체능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고, 늦

게 시작했으나 그만큼 다른 애들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다. 덕분에 하고 싶은 많은 것을 해보았던 즐

거운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 동생, 승기는 초등 3학년인데도 - 아직 아

기 티가 남아있는 -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는 귀여운 동생

이다. 학년이 올라가니 가끔 자기주장도 강하게 하지만, 아

빠 용돈 쓰라고 자기가 받은 적은 용돈도 과감하게 덜어내

건네는 모습에서 순수함이 묻어난다. 늘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모범적으로 하고 밖에 나가서도 친구를 쉽게 만들어

노는 능력이 있다. 소심한 편인 내게도 이런 붙임성이 있

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은 가훈처럼 즐겁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즐거움

이 넘치도록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즐거움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신종 플루 “행복 바이러스”

로 널리 전염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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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웃음이 넘치는 

우리 가족이 즐겁게 사는 것은 

모두 자기 역할을 멋지게 해내기 때문일 것이다.

김기서 / 김태진 팀장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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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즐기며

박찬일 / 사업관리기술처 사원 

골목축구로 하나된 우리 

많은 이들이 골목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부모님의 잔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누구나 뛰어나와 놀

수 있던 그곳이 우리 기억속의 골목이다. 우리회사에

도 그런 골목이 있는 걸 아는가? 바로 사업관리기술처

의 ‘골목축구’이다. 작은 공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었

던  내사랑‘골목축구’와 인턴사원들이 만든 소중한 축

제를 소개한다. 

골목축구는 항상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후원으로 든든

한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구단주 사업관리기술처 최철

승 처장과  ‘골목대장’ 격인 단장 오명갑 부장 외 4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구 클럽은 보통 Football Club(약칭 F.C)으로 표현하

곤 하는데 골목축구 유니폼의 마크는 K.F.R.C(Kopec

Football Road Club)로 되어 있다. F.C 사이에 있는 ‘R’

은 Road, 골목을 뜻한다. 친숙하고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골목의 이미지처럼 서로 뜻이 맞는 부서내 직원

들이 하나둘씩 모여 만들어나간 친목동호회이다. 비록

회사내 정식 동호회는 아니지만 그만큼 회원들이 지켜

야 하는 절차나 규정 같은 것이 적어 거부감 없이 편하

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골목축구는 4월초부터 9월말 사이 매주 화요일만 되

면 날씨에 상관없이 근처 초등학교에서 꾸준히 활동을

한다. 대회나 정규시합 참여가 아닌 순수하게 축구를

혹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퇴근 후 근처 운동장

에 모여 가볍게 공과 함께 땀을 흘린다.

연이은 헛발질과 어이없는 자책골에도 마냥 웃고 즐거

울 수 있어 부서내 축구를 좋아하는 몇 사람으로 시작

한 모임이 몇 해 지나 어느덧 부서내 핵심 동호회로 성

장한 것이다. 특별한 목적으로 만나기보다 활동을 통

해 자연스럽게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골목축구가 가진 매력이다.

올해 골목축구 활동은 유난히 빛난다. 인턴사원 1기들

과의 지속적인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6개월이라는 짧

은 기간과 처음 접하는 KOPEC이 어색하여 업무적응

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턴사원들이 사내동호회에 참석

하여 활동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애로

사항을 감안하여 입사초부터 빠른 회사 적응과 친목도모

를 위해 인턴사원을 골목축구에 적극적으로 초대하였다.  

처음 인턴사원들은 서로 어색하고 발도 맞지 않아 초반 몇

경기 골목축구를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매경기 이어질수

록 호흡도 맞아가고 편한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현재는 누

구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멋진 경기를 펼친다. 공

하나로 모두 하나 되어 운동장에서 서로 같이 땀을 흘리고

몸을 부딪치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던 것이다.

젊은 인턴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KOPEC 직원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인턴사원 역시 서로 알아가고 인간관계

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

입어 골목축구에서는 인턴사원들에게 KOPEC에서의 좋

은 추억이 될만한 의미있는 행사를 꾸준히 준비해왔다.

7월 28일 신갈중학교 인조잔디 구장에서의 ‘골목축구 VS

인턴사원’ 정식 친선경기가 그것이다. 금방이라도 빗방울

을 쏟아낼 것 같던 그날, 삼삼오오 참가자들이 모이고 경

기가 시작되자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었다.

40여명이 참석, 관람한 이날 경기는 90분 내내 긴장감보

다 서로에 대한 격려가 이어졌다. 경기초반엔 조직력을 앞

세운 골목축구팀이 간결한 패스로 중원을 장악하고 문전

앞에서의 깔끔한 슈팅으로 3:0까지 스코어를 벌려가면서

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턴사원들이

호흡이 척척 맞아가고 체력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순식간

에 4골을 뽑아 역전에 성공하였다.

당황한 골목축구팀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노련미를

앞세워 득점에 성공하였고 경기는 4:4로 막판으로 치닫고

있었다. 양팀의 치열한 공방전중에 스루패스를 받은 인턴

조만수 사원의 절묘한 로빙슛으로 인턴사원팀이 5:4로 역

전하였고 경기는 그대로 끝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종료직

전 골목축구팀이 얻은 프리킥 찬스에서 인턴사원팀 진영

에 21명의 선수가 들어가있는 축구에서 진기한 장면이 연

출되었다. 정성문 차장의 프리킥이 에어리어안에 있던 21

명의 선수 모두를 피해서 골대로 빨려 들어가 5:5가 되었

고 심판은 바로 종료 휘슬을 불었다. 결국 웃음과 박수소

리가 가득했던 이날 경기는 5:5 동점으로 사이좋게 마무리

되었다.

부서의 작은 동호회이지만 골목축구는 ‘골목’이라는 단어

가 그렇듯 언제 어디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업

무, 취업 등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을 법한 스트레스를 털어버릴

수 있기에 골목의 의미는 더

값질 것이다.



코센은 현재 우리회사 협력업체로는 가장 큰 규모인 120

명(자회사인 코센종합개발 100명 포함시 220명)의 인원이

설계엔지니어링, 자료관리, 홍보, 운송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우리회사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동

원전 내환경검증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도 더욱 넓혀가고자 한다.

각자의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최우선

목표로 노력한 결과 2007년에는 우리회사로부터 우수 협

력업체상을 수상하였다.

코센은 분사이래 민간기업으로서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

해 가파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영국 BSI로부터 ISO

9001:2000 인증을 취득하였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

로부터 콘크리트시험과 원자력발전설비분야의 KOLAS

국제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서를 취득하여 이분야 시

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공인 받았다.

2004년에는 크란츠테크노 빌딩(성남 소재) 13층에 400여

평을 분양 받아 본사 사무실을 이전했다. 현재 직원은

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자가 90여명, 연 매출액은 200억원 수준이며, 선행호기

기술축적과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분야 사업진출을 바

탕으로 매년 탄탄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코센

은 IMF이후 공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분사정책으로 탄생

한 수많은 회사 중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평석 대표이사는 “분사이래 지금까지 이만큼 기반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직원들의 노력과 고객의 협력, 특히

모회사인 KOPEC의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센의 주요 사업 실적은 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 KEDO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1,2,3,4호기의 기자재 품질

검사용역, 자료관리용역, 콘크리트시험실운영용역, 기계, 배관,

전기, 토건 등의 설계엔지니어링용역과 가동원전 기기검증용

역이다. 원전 이외에도 보령, 삼천포, 태안, 영흥, 당진화력 등

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업무 및 인천국제공항 자료관리용역

업무도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자료실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윤리경영 우수업체, 정보보안분야 최

우수상, 2009년 상반기 최우수 협력업체상을 수상하였다.

코센의 발전소 기자재 품질검사분야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에도 진출, 2006년에는 미국 텍사스연락사무소를 설

치하여 미국지역 공급자에 대한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해마다 실시하는 원자력발전설비 전문기술교육사업도

9년째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설 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무다짐콘크리트 연

구, 난분해성 폐기물처리기술사업화연구 등 기술개발 연구에

도 매진한 결과 2009년 “시멘트조성물 및 고유동 콘크리트제

조방법”과 “매립석탄회와 현장발생토를 이용한 인공성토재

제조방법” 특허 2개를 취득하였다.

내부 경영면에서도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였다.

종합엔지니어링회사로서의 전문화 제고를 위해 2002년에는

분사역무의 하나인 사옥관리업무를 자회사인 코센종합개발

(주)로 이관하였고, 연공서열에 의해 자동으로 승호, 승급되는

인사제도를 능력 및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과감히 바꾸었다.

특히 2008년에는 비정규직 131명(비정규직 전체의 52%)을 전

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종간의 차별적 인사,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통합, 개혁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규직 직원이 복지

수준을 일부 양보하고, 다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직종간 화합의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혁신 의지를 통해 성공

적으로 정착되었다.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하여 종업원에게 현

금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하여 직원의 성취동기를 높여 나갔

고 올해도 25%를 주주에게 현금 배당했다.

정기적 노사협의회와 노사협약을 통해 회사 경영정보를 투명

하게 공유하고 중요사안을 협의하여 현재까지 무분규의 상생

협력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합도 회사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아이디어와 힘을 모으고 있다. 연2회 실시하는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직원과 CEO와의 대화, 경영진의

정기적 현장방문 등으로 원활한 노사 커뮤니케이션 및 활기

찬 직장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식경영을 추구하는 사내전문가 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및

매년 전직원의 25%가 넘게 참여하는 3개월 과정의 어학·직

무통신교육 등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 혁신 노력을 기반으로 ‘일류기술전문회사’

라는 VISION을 가지고 KOPEC과 함께 더욱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는 이평석 대표이사의 포부를 끝으로 코센 방문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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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artner

우리회사 분사정책의 성공사례

코센

1998년 12월 우리회사에서 분사하여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엔지니어링, 

품질검사, 콘크리트품질관리, 자료관리업무와 홍보, 운송업무에서 특화된 

기술력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주)코센(www.kocen.com)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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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 문예

여름휴가의추억

두타산 자연휴양림 계곡에서
강인호 | 사업관리기술처 차장

스노클링
강정옥 | 환경기술실 사원

테디베어와 함께하는 바베큐파티
고경민 | 원자로계통설계처 대리

평창 무이예술관에서
김도균 | 원자로계통설계처 차장

민망한 집게들
이동훈 | 노사협력실 차장

추워도 좋아~ 파도타기

김은숙 | 원)전기계측기술처 과장

뭐하냐
김정용 | 기계설계처 과장

게야 어디 숨었니
김영호 | 기계배관기술처 대리

어느것 먹을래
정인수 | 계측제어설계처 차장

계곡에서
김정환 | 기계배관기술처 팀장

SOS

백현기 | 플랜트사업개발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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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 문예

그림자 밟기
김형근 | 원)전기계측기술처 부장

안압지에서
최지혜 | 계측제어설계처 사원

뱃놀이 가잔다
노미진 | 행정재무처 대리

대나무 숲속 일지매를 찾아
김보곤 | 사업관리기술처 차장

지리산반달곰 예쁘죠
김동성 |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차장

아빠, 엄마와 처음한 모래놀이
김성준 | 기계설계처 대리

녹차밭에서 향을 음미하며
고광적 | 기계설계처 차장

억세게 좋은날
김종태 | 배관기술처 차장

멋진 강성휴
박용정 | 노사협력실 팀장 

비내리는 해수욕장
이창균 | 원자로계통설계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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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 문예

“배번 186번 박종효 선수! 2시간 55분 34초로 완주했습니

다. 축하드립니다!”라는 사회자의 멘트로 지난 7월 19일 이

천에서 개최된 설봉 철인3종 올림픽코스를 완주했다. 

완주보다‘오픈워터’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이 더 기뻤다.

수영장과 달리 바닥이 보이지 않아 깊이를 알 수 없는 바

다, 호수, 저수지(통칭하여‘오픈워터’라 한다)에서 빠져 죽

을지도 모른다는‘불안감’으로‘숨이 막히고 곧 죽을 것만

같아 결국 대회를 포기’하게 만드는‘오픈워터 공포’에서

드디어 해방된 것이다.

철인3종에 한번 도전해 봐

철인3종 경기는 거리에 따라 크게 올림픽코스(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하프코스(수영 2km, 사이

클 90km, 달리기 21.1km), 킹코스 또는 아이언맨 코스(수

영 3.8km, 사이클 180km, 달리기 42.195km)의 세 그룹으

로 나뉜다. 철인3종 경기에 마음을 둔지는 꽤나 오래 되었

다. 달리기에서 서브-3를 달성하고 나니 서서히 풀어지는

몸과 마음을 다잡기 위한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다. 그 때

눈에 뛴 것이‘철인 3종

경기’였다. 달리기는

이미 훈련되어 있고,

사이클은 중학교 3년

을 자전거 통학했으니

기본은 된 것 같고, 수

영만 좀 하면 될 것 같

은‘건방진 마음으로’3

종 경기 훈련에 들어갔

다. 결심을 하면 곧장

실행에 옮기는 좋은 습관을 가진 나는 당장 수영 강습을 신

청하고, 중고 사이클을 사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끔 배

수진도 쳐 두었다. 그런데 수영, 참으로 쉽지 않은 운동이

다. 크롤과 배영은 그런대로 따라 가겠는데, 완전 몸치인

까닭에 평영과 접영에서 늘 중도 포기하였다. 그러길 3년

지난해 수영이 500m 짧다는 이유에서 겁없이 하이서울

대회에 신청했다가‘오픈워터 공포증’까지 얻고 나니“이

망할놈의 수영!”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다. 수

영은 정말로 나에게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대로 되는‘비

비디 바비디부’가 아니었다. 

오픈워터 공포증을 탈출하라

설봉대회는 수영 1500m(750m x 2회) 사이클 40km(20km x

2회) 달리기 10km(2.5km x 4회)의 대회이다. 수영이 취약

한 내게는 아무래도 물 밖으로 잠시 나올 수 있는 2회전이

유리하다 싶었고 이천은 분당으로 이사 오기 전에 5년 정

도 살던 곳이라 설봉저수지를 잘 알고 있었다. 저수지가 별

로 크지 않아서‘여차하면 바깥으로 탈출이 가능하다’는 생

각을 했다. 

설봉 대회 한 달 전부터 철인계의 고수를 사부로 모시고 고

무줄을 이용한 자세교정을 받았다. 무수히 많은 꾸지람 속

에서 약간의 기량향상은 되었으나, 오픈워터 경험을 위해

신청한 한강 핀(일명 오리발) 수영대회와 한강 오픈워터 훈

련이 때 맞춰 온 장마로 취소된 채로 대회 전날을 맞았다.

18일(대회전날) 검차를 위해 자전거를 싣고 대회장소인 이

천 설봉저수지로 향했다. 설봉저수지는 전날까지 장마로

인해 전체가 온통 흙탕물이었다. 그 흙탕물 위로 여러 개

의 부표와 도자기 모형물로 수영코스를 만들어 놓았고, 벌

써 몇 명은 코스를 따라 연습을 하고 있었다. 저수지 물가

로 다가가니 심장은 두근거리고, 정말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부는 이런 내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과

감히 입수를 명한다. 다이빙대를 잡고서 살짝 내려서 보니

바닥에 발이 닿는다. 조금은 안심이 된다. 약 10m 떨어져

있는 고무보트까지 갔다 오려는데 2m를 가다가 바로 돌

아서 나왔다. 혼탁한 흙탕물에 바닥이 보이지 않아 갑자기

공포감이 엄습했다. 허둥대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도 실망

스러웠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고무보트까지 벌벌 떨면

서 가까스로 찍고 나왔다. 

두려움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마침내‘750m 한바퀴를 돌아보자’는 이야기가 떨어졌다.

이 저수지에 아무도 없다. 오로지 나 혼자와 나를 주시하

는‘사부’만이 있을 뿐!‘어떻게든 살아 나와야 한다’는 생각

만 가득했다. 아무도 없기에 로프는 내가 독차지 할 수 있

겠는데, 줄이 너무 가늘고 띄워놓은 노란색 부표도 왜소해

보였다. 심호흡을 하고 줄을 따라 천천히 팔을 휘저으면서

나섰다. 줄을 항상 오른쪽에 두고 호흡을 하면서 주시했으

나, 몇 번이나 놓쳐 허둥지둥 거리고 그럴 때마다 물을 먹

었다. 한바퀴를 가까스로 완영했다. 난 기쁜데 사부는‘한

바퀴 더’를 주문했다. 이제는 별 거부반응이 없이 몸이 나

아갔다. 한참 가다가‘저 밑에서 무엇이 확 잡아당기면 어

쩌지?’하다가 이내‘참 쓸데없는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꾸

짖었다. 너울과 파도가 있는 바다수영을 못 해보았으니 장

담은 할 수 없으나 오픈워터 공포증은 극복한 것 같다. 역

시 두려움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도전이다

19일“뿌우”하는 신호와 함께 드디어 출발이다. 수영실력

이 부족하고 몸싸움도 하기 싫어 맨 뒤에서 천천히 들어갔

다. 헌데 얼마 안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줄 확보’를 위

해 필사적으로 로프 근처로 몰려드니 줄 근처는 완전히 병

목현상이다. 앞에 걸리는 사람, 뒤에서 발을 만지는 사람,

옆에서 파고드는 사람 등‘생명줄’인 로프에 의존하려는 사

람들로 아수라장이다. 

다행히 2코너를 돌고 나니 약간 정리가 되면서 수영하기

가 조금 나아졌다. 정리된 수로는 수영하기에 편했다. 비

록 자세는 팔이 굽어‘삼지창’의 형상을 할지라도, 2바퀴를

완주해 나온 것이다. 클럽 회원들이 환호해 주었다. 기록

은 얼마일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살아 나

온 것이다! 든든한 땅에 두발로 디딜 수 있다는 그것 자체

만으로 행복했다. 

허둥대면서 자전거를 타고 나니 이제 나의 전략종목이라

고 할 수 있는 달리기만 남았다. 달리기 주로가 호수 주위

를 맴도는 것이고 오르막은 주택가 주변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응원을 뒤로 하고 물 한병을 머리에 붓고 선행 주자

들을 따라가는데 아뿔사! 급경사의 언덕이 떡 버티고 있었

다. 그래도 달리기는 내 주종목 아닌가.‘걷지는 말자’고 마

음속으로 외치며 주자들을 추월해 갔다. 두 번째 바퀴를 도

는데,‘사부’가 보였다.“페이스 더 올려.”다리는 묵직하고,

숨은 이미 턱 밑까지 온 상태지만, 완주여부가 불명확한,

속칭‘저질’제자를 위해 여기까지 응원 왔는데, 성의라도

보여야지 싶어 어금니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다. 4바퀴를

돌고 고무판을 따라 막판의 짧은 언덕을 힘차게 뛰어가니

응원 온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수영으로 인해 3년 동안 속상하며, 애태우며 준비했던 철

인3종을 이렇게 완주한 것이다.   

7월 19일에 설봉에서 철인3종 올림픽 코스에 입문했으므

로 이 바닥 용어로 ‘올맨’이 되었고, 7월 26일에 철원에서

하프코스를 완주했으므로‘하프맨’이 되었다. 이제는 마

지막 하나  아이언맨 코스 완주가 남았다.

약 한달(9월 13일) 뒤 태안 대회를 완주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나는 철인이다!” 

올맨 하프맨 아이언맨
제15회 설봉 철인3종 올림픽 코스를 완주하고

박종효 / 사업관리기술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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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은 2000년대 들어  그 동안 국내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전의 해외수출을 본격화
하였다. 미국의 원전 건설 재개 분위기에 따라 시작된 웨스팅하우스사와 ‘뉴스타트(NuStart) 프로젝트’
기술용역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진출 사업의 포문을 열었던 것. 이후 KOPEC은 원전 기술 자립화,
국산화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KOPEC은 지난해 4월 1일에는 300억원 가량의 ‘AP1000’(웨스팅하우
스의 최신 원자로 모델) 패키지형 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 우리가 기술을 배운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반대로 원전설계기술을 역수출하는 역사적 쾌거를 거뒀다. KOPEC은 올해 초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연구
로 설계기술(그리스 GRR-1 연구로 설계개선 용역)을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도 일궈냈다. 한마디로
KOPEC의 기술력은 발전 플랜트 EPC사업에도 욕심을 낼만한 단계까지 확실하게 올라와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남아공 신정부는 올 하반기 발주할 2~4기의 원전 건설에 한국전력 및 KOPEC 등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아공 당국은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자력 노형인 ‘PBMR’의 발
전소 종합설계 파트너로서, 또한 4천8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민간발전사업자로서 한국전
력과 KOPEC 등의 EPC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해외시장에서 KOPEC의 ‘발
전 플랜트 EPC사업 1호’가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KOPEC은 오는 11월 말에 코스피 상장도 추진중이다．KOPEC의 자본금은 현재 76억원 정도다．따라
서 KOPEC이 코스피에 상장되면 민간영역의 경영 참여로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 및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
는 것은 물론, 자금조달 능력이 강화돼 해외시장에서의 사업 수주 여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OPEC이 해외시장에 적극 눈을 돌리기까지는 30년 넘게 축적된 기술 경험과 고급 전문인력이 탄탄한
자양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OPEC은 1975년 설립 이래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목표를 달성하고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신의 원
전 및 화력발전소 개량모델을 개발해오고 있다. 발전량 기준으로
약 60%에 이르는 우리나라 발전소가 KOPEC에 의해 설계됐고 부
분참여까지 포함하면 70%를 상회한다면 가히 놀랄만도 하다．

KOPEC이 설계한 발전소는 안전성, 이용률, 경제성 등의 지표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입증하고 있다．
KOPEC은 발전소 사업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 한국
고속철도 등의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
며, 대기오염 방지 등의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분
야에서도 KOPEC은 우수한 기술역량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력·에너지 플랜트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KOPEC의 새로운 도약은 시작됐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발전소 시장을 노크하는 KOPEC의 도전과 변화를 주시해본다．

기자칼럼

지난 5월 25일 한국전력기술(KOPEC)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한 안승규 KOPEC 사장이 8월초 남아프
리카공화국을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 설계회사로서 30여년만에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 KOPEC의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려는 남아공 당국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안사장은
방문기간에 남아공 국영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에 KOPEC의 기술자립 노하우를 소개하는 한편 남
아공 시장을 겨냥한 ‘발전(전력) 플랜트 EPC사업’진출을 적극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KOPEC이 안사장 체제를 맞아 국내무대를 벗어나 세계시장을 적극 겨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른바 발
전(전력) 설계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발전 플랜트 EPC 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KOPEC의 미래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란 플랜트의 설계부터 시공·시운전까지를 모두 진행하
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중동 등에서 플랜트 건설이 활발한 가운데 대부분의 국내 건설업계는 이들 시
장에서의 프로젝트를 EPC 형태로 발주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KOPEC은 EPC와 관련된 사업으로
ESCO(에너지관리 진단) 사업, 배연탈질설비(탈질촉매 활용)，한국형배연탈황설비, 경수로 원전 복수탈
염설비사업 등 환경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발전 플랜트 EPC 사업 수주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그만큼 발전 플랜트 EPC 사업은 KOPEC의 도전과제이자 미래의 핵심 전략사업
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안사장은 KOPEC을 세계 최고의 발전 플랜트 EPC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안사
장은 “세계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는 것이 KOPEC의 비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안사장은 지난 7월 사내 조회사에서 “(KOPEC의 고유업무 영역인) 엔지니어링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보다 큰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가 필요하고, 레버리지는 EPC 사업 추진이
라고 생각한다”면서 “EPC사업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PC사업 진출을 위한 KOPEC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EPC사업 공동참여에 대비하
여 국내 건설회사와 공동 협력방안 등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어찌보면 작금의 ‘KOPEC 위상’으로 볼
때 EPC사업 진출은 예견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거의 포화 상태에 달한 국내 원전설계시장을 대
체하는 동시에 회사의 수익 다각화 전략과도 맞아떨어지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원전 설계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힌 KOPEC으로서는 원전 설계 기술력이 괄목할 만큼
성장했고, 이젠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관련 기술을 역수출하는 단계까지 와있는 상태다．

KOPEC을 주목하는 이유

송현수 / 부산일보 기자 
songh@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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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등줄,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치닫다 방향을 트는 곳은 강원도 평창 땅이다. 해안을 타고 내려오던 대간은 구봉산에서

몸을 틀어, 태백을 거쳐 내륙을 향해 나아간다. 트는 것이 못내 아쉬운지, 아니면 미안한 것인지 슬그머니 해안을 따라 다른

산줄기 하나를 흘려보내니 바로 낙동정맥이다. 낙동정맥은 험준한 대간의 기세 그대로 동해안을 따라 간다. 

경상북도의 동북 끝자락 땅인 울진은 산과 바다의 사이에서 긴 낭하처럼 자리하고 있다. 이런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강원도

해안의 다른 고장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변방이었다. 그나마 강원도처럼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같은 이름난 고갯마루도

없으니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환경이 점차 최고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즈음 울진은 감춰졌던 자연

테마기획-풍경속으로

낙동정맥에 숨겨진 청정 자연유산 울진

01 불영계곡에 자리한 천년고찰 불영사 02 왕피천은 영양군 수비면 수하계곡에서 발원해 울진을 휘돌아
동해바다로 흘러든다 03 생태환경의 보고에 자리한 사찰답게 불영사 경내에 들어서면 너른 연못이 먼저
눈에 띈다

과 자원의 보고(寶庫)로 그 명성을 드높여 가고 있다.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불영계곡과 일급수의 청정한 물길인 왕피천,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국가차원의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졌던 금강송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해안자락으로는 관동팔경으로 이름난 두 개의 정자가 바다를 향해 넌지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천혜의 자연과 자원을 간직한 환경 생태의 보고 울진으로 떠나본다.

국가대표 삼림,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 
황장목으로도 불리는 금강소나무는 오래 전부터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던 귀중

한 나무였다. 금강소나무는 줄기가 곧고 나이테가 가지런하며 일반 소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고 단단하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우수한 목재로 알려져 궁궐건축이나 왕실의 장례용 관을 짜

는데 사용되었다. 조선왕실에서는 국가사업에 필요한 금강소나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북 북부와 강원도 일대의

금강소나무 숲을 황장봉산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이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했다. 조선 성종 때에는 송목금

벌 조항을 마련하여 소나무 벌채를 규제하고 위반 시에는 곤장 100대의 중형으로 다스렸다고도 한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부터 수난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인에게 금강송은 수탈의 대상이었으며, 한국전쟁을 전후해 마구잡이로 벌채되었다. 그 후

로도 관리가 안 되어 떡갈나무나 뽕나무 같은 활엽수가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낙엽이 깊게 쌓이면 씨앗의 자연발아가 불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어린나무가 거의 없고 대부분 40년 이상 된 나무들만 자라고 있으니 지금의 큰 나무들이 죽으면 금

강소나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다행히 1995년부터 100년 후를 내다본 후계림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007년

부터 2016년까지 1270ha의 후계림 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낙동정맥지역의 금강소나무 숲은 울진 봉화 영양 영덕 지

역을 통틀어 61,257ha인데 그 중 울진 지역이 50%가량인 30,659ha이다.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은 대표적인 후계림 조성지

이자 생태 숲으로 울진을 찾는 자연주의 여행자들에게 필수코스가 되고 있다. 

글, 사진·남정우 / 사진작가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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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청정사찰로 신라 진덕여왕 5년(651) 의상대사

가 창건했다. 산세가 인도의 천축산과 비슷하다 하여 천

축사라 불렀다가 후일 불영사가 되었는데 서쪽 산 위에

부처 형상을 한 바위가 사찰 앞 연못에 비쳐진데서 유래

되었다. 오목한 산세에 감싸여있어 아늑하고 푸근하며

천년고찰의 향취가 제대로 느껴지는 절집이다. 

관동팔경 망양정과 월송정 그리고 성류굴 
동해안 자락을 통틀어 예로부터 풍광 좋기로 이름난 여

덟 가지 볼거리가 있는데 바로 관동팔경이다. 그 중 울진

에 있는 두 개의 정자가 포함되어 있다. 근남면의 망양정

과 평해읍의 월송정이다. 조선 숙종은 관동팔경의 그림

을 보고 망양정이 제일 인상적이었다고 하여 친히 관동

제일루라는 글씨를 선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소실과 중

건을 반복하며 옛 정자의 운치는 사라졌다. 그래도 명성자자했던 조망풍광은 여전해 울진에 들르면 꼭 올라볼 일이다. 왕피

천 하류에 자리한 성류굴은 길이가 472m에 이르는 천연 석회암 동굴이다. 동굴의 나이를 숫자로 가늠한다는 것이 부질없

는 짓이기는 하나 성류굴은 약 2억5천만년쯤 된 동굴로 알려져 있다. 곳곳에 너른 광장이 나타나는데 억겁의 세월이 여기

저기 흔적으로 남아 볼만하다. 울진의 대표적인 두 항구는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 항은 후포항, 북쪽 항

은 죽변항이다. 울진대개의 명성은 날이 선선해지는 10월에나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른 아침의 항구에는 여전히 볼거리 먹거

리가 넘쳐난다. 

테마기획-풍경속으로

생태계 최후의 보루 왕피천 
왕피천의 발원은 영양군 수비면의 금장산(849m) 수하계곡이다. 금장산 골을 흘러내린 물길이 울진군 서면 왕피리에 이르

러 왕피천으로 불리게 된다. 왕피천은 이후 불영계곡의 광천과 합쳐진 뒤 울진읍 남쪽 언저리를 지나며 동해바다로 흘러든

다. 하천의 전체 길이는 67.75km이다. 왕피천은 생태의 강이다.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를 비롯해 연어, 은어, 황어 등

회귀성 어족이 풍부하고, 주변의 울창한 수림 속에는 산양을 비롯해 매, 담비, 삵, 수달, 노랑무늬붓꽃 등 멸종위기의 동식

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왕피천~불영계곡~소광리 금강소나무 숲으로 연결되는 서면은 전국의 면 단

위에서 자연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이다. 왕피천의 이름은 왕피리라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한다.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

을 피해 이곳 마을까지 숨어들게 된다. 그 후 마을의 이름은 왕이 피난을 왔다는 뜻으로 왕피리가 되었고 천의 이름도 왕피

천이 되었다. 왕피천은 동해바다로 빠져나갈 때까지 1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오지여행이나 백패킹을 즐기는 동호인에게

왕피천은 최고의 여행지다. 백패킹(Back packing)은 ‘배낭을 지고 걷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야영장비를 갖추고 1박

이상의 트레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강이나 계곡을 중심으로 문명이 닿지 않는 오지여행이 주류를 이룬다. 협곡으로

이루어져 차량의 접근이 수월하지 않은 왕피천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백패킹이다. 왕피천 백패킹은 하류지역

인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에서 상류인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까지의 40km 구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 대략 2박 3일 정

도의 일정이 필요한데 중간지점인 왕피리 한농마을로부터 시작한다면 상류와 하류 각각 1박이나 당일 코스로도 가능하다. 

불영사와 불영계곡 
왕피천과 지척이지만 또 다른 지류인 불영천 계곡은 근남면 행곡리에서 서면 하원리까지 약 15km에 걸쳐 이어진다. 왕피

천과 마찬가지로 맑은 물과 풍성한 수림, 가파른 산세의 절경을 지니고 있으나 이곳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계곡이다.

명승지6호로 지정되어 외지인의 하천접근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으며 가라고해도 못 갈 정도로 길이 가파르고 험하다. 때문

에 계곡을 따라 구비 도는 36번국도 변의 먼발치에서 감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영계곡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탄

성이 흘러나올만큼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는 풍광을 보여준다. 깊게 파인 협곡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랜드캐년이라 부르기

도 한다. 이곳에 머물 요량이라면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불영정이 있는 휴게소 주변 야영장과 선유정 부근,

불영사 초입의 불영교 부근이 전부다. 계곡 주변에는 신라시대의 고찰 불영사를 중심으로 광대코바위, 주절이 바위, 창옥

벽, 명경대, 의상대, 산태극, 수태극 등 30여 곳의 명소들이 숨겨져 있다. 불영계곡의 중심에 자리한 불영사는 산세만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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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류굴이 생성된 것은 무려 2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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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게 07 이른 아침의 항구 공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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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걷는 백패커 10 저무는 후포항



토란 생체리듬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풍부하다. 멜라토닌 부족은 곧 노화와 면역력 약화를 불러온다. 멜라토

닌은 정상적으로는 1pg(1조분의 1g)밖에 분비되지 않으므로 식품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토란에 풍부한 비타민 B1,

B2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고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근 장수촌의 공통점중 하나가 바로 당근과 호박을 즐긴다는 점이다. 당근과 호박의 붉은 속살에 감춰진 카로티노이드

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주며 피부를 곱게 가꿔 주기 때문이다. 카로티노

이드는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무력화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재빨리 배출하며 몸속의 배기가스인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

상시키는 것을 막는다. 카로티노이드는 주로 껍질 부위에 몰려 있으므로 당근을 먹을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는 편이 좋다. 또한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 효율이 높아진다.  

버섯 ß-글루칸은 모든 버섯이 갖고 있는 성분으로 인체 고유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암을 예방하

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한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작용은 기본. 칼륨은 나트륨을, 식이

섬유는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몸을 맑게 한다. 덕분에 고혈압은 물론 동맥경화,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예방 효과까지 있다.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복합체와, 칼슘 흡수

를 촉진하고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것을 막는 비타민 D도 풍부하다. 다만 ß-글루칸을 비

롯한 버섯의 영양성분은 수용성이므로 물에 한참 불려서 씻어내면 효과가 떨어지며, 짜지 않게 조리

해 국물까지 먹는 것이 좋다. 버섯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대추와 함께 차로 끓여마시면 좋다. 

고등어 ‘가을 고등어와 배는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도 가을 고등어는 지방

함량이 높아 감칠맛이 뛰어나다. 생선기름은 육류의 기름과는 달리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 포화지방산이 대부분인 육류의 기름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면 생선기름은 오히려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HDL)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EPA와 DHA가 풍부하기 때문인데 EPA는 

우리 몸은 물독이다. 겉을 감싸고 있는 피부가 보송보송 말라 있다 해도 몸속은 물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지방세포는 물론 지방분자의 10%도 물이다. 이중 1-2%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갈증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몸이 촉촉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을 제철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메마른 가을을 촉촉이 적시는 토란과 당근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관절염의 통증과 부종을 완화시키며

DHA는 뇌의 구성물질로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 암 예방에 효과

적이다. 지방산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암이나 노화의 원인

이 되는 과산화지질로 변하는데 고등어에는 비타민E가 넉넉하게 들어 있

어 DHA와 EPA가 산화되는 것을 막는다. 

사과 새콤한 사과만한 피로회복제도 없다. 흔히 피로회복 성분으로 유기산을 꼽는데 유기

산의 종류중 사과산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사과에는 유기산이 풍부하다. 사과의 당분은 흡수는 잘 되지만 당 지수는 극히 낮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는 않는다. 사과에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 주므로 습관적으로 짜게 먹는 사람

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사과를 즐겨 먹으면 좋다. 뿐만 아니라 사과의 시트룰린이 이뇨작용을 해 신장 건강에도 유익하며 니코

틴을 해독해 흡연자의 폐기능을 보호한다. 사과 특유의 향도 현대인에게는 약이다.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증이나 억압감을 치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 사과 향기를 맡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석류 안면홍조, 입마름 등의 갱년기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호르몬 분비량이 떨어져 나타난다. 부족한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면 증상은 나아지지만 대신 유방암 위험이 높아진다. 석류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일으키는 유방암의 위험이 없고 오히려 항산화작용과 항암작용이 있어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배 전체의 85-88%가 수분으로 평소는 물론 술 마신 후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수분이 풍부해 이뇨작용도 

좋고 간기능을 도와 알코올 분해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주독을 풀어 주는 효과가 있다. 배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강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액을 중성으로 유지시켜 건강을 도모하는 효과가 크다. 다만 열량은 낮지만

단맛이 강하고 당분의 흡수가 빨라 사과와는 달리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배추 배추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식품이 아닌 약품으로 여겨졌다. 1417년에 간행된 <향

약구급방>에는 다양한 생활상비약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만큼 배추의 비타민 C는 양도 풍부하려니

와 국을 끓이거나 소금에 절여도 다른 야채에 비해 파괴되는 양이 적다. 덕분에 추위를 잘    

견디게 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줘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칼슘과 식이

섬유도 풍부해 인체를 구성하는 뼈대를 지지해 주고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도움

이 된다. 서구식 식생활이 널리 퍼지면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매끼 배추김치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배춧잎의

노란 부분에는 카로틴이, 푸른 부분에는 엽록소가 풍부하다.  

이승남 / 강남베스트클리닉 원장

웰빙 K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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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도 보테로

Fernando Botero(1932~현재)

<곡예사 Acrobat>
2008년 | 캔버스에 유채 | 135cm x 100cm

<서커스 단원들 Circus People>
2007년 | 캔버스에 유채 | 139cmx 153cm

<루벤스와 아내 Rubens and his wife>
2005년 | 캔버스에 유채 | 205cmx 173cm

<악기 Musical Instruments>
1998년 | 캔버스에 유채 | 133cmx 172cm

<소풍 Picnic>
2001년 | 캔버스에 유채 | 113cmx 165cm

지상전시회

42·43September2009 · KOPEC family 

풍만한 양감을 통해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감성을 환기시킴으로써 20세기 유파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추구
한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1932~) 전이 9월 17일까지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다. 비정상적인 형태감과 화려한 색
채로 인해 그의 화풍은 인간의 천태만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더욱이 그의 조형관은 중남미 지역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문
제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 경향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콜롬비아 출신으로서 자신의 미술, 문학 작품을 통해 라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전시 구성은 크게 5부로 나뉜다. 1부‘정물&고전의 해석’은 전통적인
작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보테로식 화면으로 재탄생 시켰고, 2부‘라틴의 삶’은 라틴문화를 이루
는 배경과 라틴 문화의 보편적 모습을 다루는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3부‘라틴 사람들’은 라틴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서정
성 어린 화면으로 담아냈으며, 4부‘투우&서커스’는 투우와 서커스를 통해 극적인 요소와 긴장감, 그리고 화려한 조명 뒤 고
독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5부의‘야외조각’은 회화와 마찬가지로 과장된 비례의 풍만한 형태를 지니
고 있으며 야외에 전시되어 기념비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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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소 Dying Bull>
1985년 | 캔버스에 유채 | 110cmx 160cm

<셀레스티나 Celestina>
2006년 | 캔버스에 유채 | 177cmx 115cm

문의 02-368-1414·홈페이지 botero.moca.go.kr· 관람료 성인 9000원, 청소년 8500원, 어린이 7500원, 유아 4000원 



가볼만한 곳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도 가고, 해수욕도 하고, 조랑말도 타고, 밤하늘도 보고……. UNESCO 지정 ‘세계자연유산의 섬’ 제주도 여행

을 늦은 시간까지 더욱 흥미롭고 다채롭게 채워줄 천문시설이 올 3월 문을 열었다. 

제주시 오등동 제주별빛누리공원(star.jejusi. go.kr)이 그곳. 한라산 자락, 고즈넉한 언덕에 자리해 청명한 제주의 하늘과 아름다운

제주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제주별빛누리공원은 국내 시민천문대 중 최대의 건물 규모를 자랑한다. 

태양계 광장과 해시계가 천문시설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입구를 지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들어서면 관측실과 전시실이 방문객

을 맞이한다. 제주별빛누리공원은 600mm 반사망원경이 설치된 주관측실과 다양한 구경의 망원경 8대가 설치된 보조관측실, 직경

15m 돔스크린의 134석 천체투영실, 50석 규모의 입체영상관뿐만 아니라 5대의 관망용 쌍안경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실이

구비되어 있어 별을 관측하는 천문관측시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야간시간대 체험관광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3월부터 10월에는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11월부터 2월에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개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원이다. 관람료는 성

인은 5000원, 청소년은 3500원, 어린이는 2000원이다. 다음에 제주도를 찾을 때는 별빛 가득한 제주도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

는 기회를 가져본다면 더욱더 제주도 여행이 풍성한 기억으로 추억되지 않을까. 

제주별빛누리공원 

홍보팀 

제주의 밤을 보다 주관측실은 600mm 카세그레인식 반사망원경을 통하여 보다 더 가까이 우주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주간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관측할 수 있고 야간에는 태양계내의 아름다운 행성들

(특히 토성과 목성)과 우주의 보석상자인 성단, 우주구름이라고 불리는 성운 등 여러 천체들을 관측

할 수 있다. 

보조관측실에는 80mm와 157mm 굴절망원경 각각 1대, 200mm 반사망원경 5대, 200mm 반사-굴

절망원경 1대가 설치되어 주간에는 태양안경을 이용하여 태양관측을 할 수 있고, 야간에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우리 지구 주위를 돌면서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는 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단

운영시간대의 달 관측은 음력으로 2일에서 17일까지만 가능하다. 

삼차원 입체영상을 모션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관람할 수 있다. 시각, 청각, 운동효과에 촉각을 더한

완벽한 가상현실이 구현되는데 4D 특수효과는 좌석에서 구현되는 Water Jet, Air Jet, Leg Trigger,

Vibrator뿐만 아니라, 상영관 내부환경에서 구현되는 Strobe, Bubble, Wind Effect, Fog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431인치 와이드라운드 실버스크린은 평면이 아닌 곡면으로 제작돼 입체영상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Full HD급 프로젝터 2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6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5.1채널 서라운

드 오디오 시스템은 현실감 있는 3D 입체영상과 역동적인 모션베이스, 화려한 4D 특수효과의 특성

에 최적화되어 있다.

15m 초대형 돔스크린을 통해 사계절 별자리와 10여편의 돔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다. 각종 천체와 천

체 현상을 알기 쉽게 표현한 천체 현상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교육 영화 외에도 웅장한 화면과 사운드

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1층 전시실은 Welcome to Space Odyssey와 입체영상관으로 구분된다. Welcome to Space Odyssey는

전시와 건물에 대해 알려주는 안내데스크, 전시관의 이미지를 상징화한 SPACE CREATURE, 우주

선에 탑승한 듯한 느낌을 전해주는 타임터널, 우주선 외부에 진입한 것과 같은 영상관 대기공간 큐라

인이 있다. 

2층 전시실은 드넓고 환상적인 우주가 테마별로 구분된다. 테마 1 ‘은하수를 건너서’에서는 허블우

주망원경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테마 2 ‘태양계 속으로’에서는 ‘태

양계 행성들’을 만날 수 있으며 ‘스윙바이’를 통해 탐사선이 아주 멀리 있는 행성으로 다가가는 방법

을 체험할 수 있다. 테마 3 ‘우주여행을 떠나요’에서는 ‘나도 우주인’, ‘우주를 향한 꿈’, ‘도킹! 우주정

거장’의 영상을 볼 수 있다. 테마 4 ‘밤하늘의 별’에서는 별의 탄생과 죽음, 오로라, 일식과 월식, 황도

12궁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테마 5 ‘SPACE ODYSSEY’에서는 ‘인간과 우주’, ‘우주쓰레기 수거게임’

등을 해볼 수 있다.

관측실

입체영상관

천체투영실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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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소홀하다 보면 오히려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올해는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인플루엔자와 A형 간염의 대유행을 예고하고 각별한 주의

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면역력을 높이고 위생관

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감기 

우리 몸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지만 바

이러스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는 면역체계의 방어를 통

해 건강을 유지한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약해지

면서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하게 된다.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질환의 대표주자는 단연코 감기이다. 감기에 걸리면

보통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등을 경험하는데 여기에 인

후염까지 동반되면 고열이 나고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지경

에까지 이르러 매우 고통스럽다. 감기는 ‘병원을 가도 열

흘, 가지 않아도 열흘’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잘 먹고 잘 쉬면 자연히 낫지만 만성기침, 폐렴,

비염, 중이염, 기관지염 등이 모두 감기에서 시작된 합병증

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감기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

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소에 손을 자주 씻

고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며 충분히 물을 섭취하고 규칙

적인 운동과 함께 신선한 제철과일을 충분히 먹어 체력과

비타민을 보충함으로써 몸의 저항력을 기를 것을 권한다.

가을이 두려운 피부건조증 

해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는 피부건조증, 아토피,

건선 환자들에게는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이다. 피부건조

증과 피부 각질층이 얇아서 생기는 건선은 건조한 가을 바

람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

나고 가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가렵다고 긁거나 피부에 자

극을 주면 습진으로 진행하거나 물집이 잡히므로 오히려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 참을 수 없이 가려울 경우에는 얼

음주머니를 대주고, 평소에 가벼운 샤워를 하고 오일, 크

림 등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의 유·수분을 적절히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하게 바람을 쐬는 것도 피해야

하며 수분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

주는 것이 좋다. 

가을 바람에 심해지는 알러지성 비염, 천식 

가을철에 많아지는 알러지 유발 인자에 의해 발병한다. 날

씨가 쌀쌀해지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름에 번식한 집먼지 진드기가 죽으면서 남

아있다가 알러지를 일으킨다.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쑥, 돼지풀, 환삼덩굴 등 가을철에 많아지는 꽃가루로 인

해 비염이나 천식이 심해지기도 한다. 열, 몸살 등을 동반

하지 않고 콧물, 코막힘, 재채기의 증상만 있으면 비염의

확률이 높으며 기침이 심하면 천식일 수 있으니 병원을 찾

아 적절한 치료를 받고 평상시 철저한 생활관리를 해야 한

다. 바람 부는 날은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시에는

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외출 후에는 옷

을 털고 세수나 샤워를 하여 꽃가루가 몸에 남아있지 않도

록 한다. 운전할 때도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가을철 대유행 예고, 신종인플루엔자와 A형 간염 

8월 3일 기준으로 약 1,500명의 국내 확진 환자가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가을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아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 위기단

계를

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여름방학

을 맞아 유학생 귀국, 하계

휴가, 종교행사 등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환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

교나 지역사회로 집단 감염 우

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A형 간염도 이에 못지 않다. 지난 1월부터 한

달 평균 약 1250명의 환자가 생겨나고 있고 A형간염에

의한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도 무려 11명이나 되

는 등 작년보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대책본부 발표대

로 11월 이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당분간은 학교, 학원, 집회 및 단체 여행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을 권한다.

건강 100세

없던 병도 생기는 환절기
이성광 / 광동한방병원 종합검진센터 원장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 가을

은 인간이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20℃ 전후의 온도, 40-50%의 습도가 유지되어 생활하기

엔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다. 하루에도 10℃ 이

상의 급격한 온도 차이가 생기면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감기 등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높은 습도로 피부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주던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건

조증, 안구건조증 같은 질환도 많아진다.

1. 바이러스성 질환의 70%가 손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1차적

으로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2. 전염성 질환이 유행할 때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

록이면 피한다. 

3.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은 혼자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손톱을 물어뜯거나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선 안된다.

5. 물은 끓여먹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는다. 

6. 해외 여행시 음식물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  

7. 어린이의 경우 다른 어린이의 침이 묻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지 않는다. 

8.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를 댄 후 사용한 휴지를 그

대로 버리고 손을 씻어준다. 

9.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과 양

질의 식사, 적당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높인다.

바이러스성 질환 기본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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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쿠르드 중유발전소 건설 
기술자문용역 계약 체결
8월 5일 한국석유공사와 ‘이라크 쿠르드 중유발전소 건설 기술

자문용역(계약명 : 이라크 쿠르드 SOC 사업 Power Project

Engineering & Consulting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7월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계

약에 서명한 것이며, 계약규모는 10,298천달러(한화 약 129억

원)이다. ‘이라크 쿠르드 SOC Power Project’는 석유공사가

지난해 9월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와 체결한 ‘석유개발-SOC

연계사업 최종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150MW 중

유발전소 2기와 400kV AIS Substation 1개소 건설을 주요 내

용으로 한다. 건설기간 약 2.5년, 예상사업비 5억불의 건설사

업으로, 향후 쿠르드 지역에서는 약 15억불 규모의 건설공사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술자문용역을 통해 1단계로 현

장 지질조사, 기본설계, EPC 입찰 안내서 작성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2단계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각종 도서승인, 시공 및

시운전 감리 등의 전단계에 걸친 건설사업관리 역무를 수행한

다. 역무기간은 46개월이며,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이라크 현

지에서 착수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용역수행을 시작하였다.

이번 계약은 우리회사가 최초로 수주한 중동지역 ‘Owner’s

Engineering(사업주 기술지원)’ 용역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의 계약과 성공적인 수행을 기반으로 중동 및 아프

리카 지역의 건설사업관리 분야와 EPC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신울진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계약 체결 
7월 31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신울진 1,2호기 원자로설

비 공급 중 원자로계통설계에 대하여 두산중공업과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은 2007년 12월 24일 계약된 초기분

업무의 후속분이다. 신울진 1,2호기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

리 일원에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

다. 신울진 1,2호기 노형은 신형 경수로 APR1400으로, 2007

년 착공한 신고리 3,4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해외사에 의존하던 핵심기자재(RCP, MMIS)

를 국산화하여 건설할 예정이며, 우리회사는 이 사업에서 국

산화 기자재 기기설계 및 제작 문서의 검토 업무를 추가함으

로써 계통설계자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사

업에서 기자재 공급회사가 담당하던 MMIS 주요 소프트웨어를

이번 계통설계 사업과 별도로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두산중공

업과 합의하는 등 계통설계자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산화 원전 건설을 완수하고, 설

계기술력을 축적하여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아 한국형 원전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이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JMTR 센터장 일행 방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JMTR(50MW 연구용 원자로)

센터장 Dr. Hiroshi Kawamura 일행이 7월 20일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사장 면담 및 우리회사 기술진과의 실무회의를 진행

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KAERI 기술진도 참석하였다. 이번 방

문은 JAEA가 추진중인 JMTR 핵연료시험설비(FTL) EPC사업

에 한국의 참여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JAEA 기술실

무진은 JMTR 개조 계획 및 FTL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우리회

사와 KAERI 실무진은 하나로 연구용원자로를 사례로 들어 한

국 측의 성공적 사업수행역량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원전기술수출

에 논외 국가였던 일본 원전시장에 한국의 원전기술을 수출하

는 기반을 조성하고 원자력 분야의 첫 EPC 사업개발을 시도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PR1400 시장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과제 협약 체결

7월 1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서 지식경제부

2009년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APR1400 시장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이하 유럽형

APR1400)’ 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기술개발과제

는 APR1400이 현재 세계적으로 건설 또는 건설예정인 원전

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미국 규제요건뿐만 아니라 유럽규제요

건을 충족하며 북유럽 및 동유럽 등의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개발이 목적이다. 유럽형 APR1400 과제는 우

선적으로 1단계(2009년-2011년)가 진행되며, EUR 인증을 위

한 2단계(2011년-2013년)가 추진될 예정이다. 유럽형 APR

1400 기술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은 우리회사의 신형원전

설계기술 역량 제고와 함께 한국형원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관련기술에 대한 기술소유권을 확보함으

로써 국제 원전시장에서 독자적인 시장창출에 있어서도 유리

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월성 1호기 원자로 설치
개선형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인 신월성 1호기의 원자로

설치 기념식이 월성 현장에서 7월 27일 개최되었다. 신월성 1

호기는 1000MW급 원전으로 우리회사가 원자로계통설계 및

종합설계를 수행하며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원

전설계 고도화 개념을 반영하여 국제 경쟁력을 크게 향상하였

다. 신월성 1호기 원자로는 직경 4.5m, 높이 14.6m, 무게는 약

350톤의 기기로 두산중공업이 제작하였다. 원자로 설치는

2007년 12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구조물 공사에서 본격

적인 기전공사로 전환되는 주요 사업공정 이정표 중의 하나로

서 2012년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연간 약 80억kWh의 전

기를 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

너지 생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자립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원자력본부 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원자력본부는 7월 29일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생명 휴먼센터

에서 ‘원자력본부 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

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고갑석 상무를 비롯하여 원자력본부

신고리 1,2 등 주요 사업 PM, 전력기술연구소 및 각 기술부

서장, 기타 본부 주요 직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갑석 상무는 원자력본부 및 회사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원자력분야에서의 본격적인 EPC 사업 추진은 물

론 지속적인 해외사업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

라 참석자들은 원자력본부 매출목표 상향 설정, 사업 포트폴

리오 구성, 수주 및 매출목표 달성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원

자력본부 수주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안) 구성에 대해서

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원자력본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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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향된 매출

및 수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신고리 2호기 원자로건물 축조 완료

우리회사가 종합설계/원자로계통설계를 수행하는 신고리원자

력 1,2호기 건설현장에서 7월 28일 신고리 2호기 원자로건물

축조(Top Dome) 완료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1호기 원자로

건물은 2008년 9월 19일 축조 완료되었다. 이번 완료된 원자

로건물은 방사선 차폐의 최종 방호막 역할을 하는 원자력발전

소의 핵심구조물로서 철근 약 4000톤, 콘크리트 약 2만

2000m3 등 대규모 건설자재가 투입된 직경 44m, 높이 81m

의 초대형 돔 및 원통형 구조물이다. 신고리 1,2호기는 2000

년 8월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2005년 1월 정부의 실시계

획 승인을 받아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호기는 2010년 12월, 2

호기는 2011년 12월에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우리회사가

수행하는 종합설계공정률은 6월말 기준으로 96.60%, 계통설

계공정률은 91.7%이며 차질 없이 공정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고리 2호기 원자로건물의 축조 완료를 당초계획

보다 1.5개월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내부목표인 3개월 조기 준

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우리회사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설계한 국내최초 100만kW급 ‘개선형한국표

준원전’인 신고리 1,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기술능력을 대내외

에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UN 등록 

7월 29일 우리회사 지속경영활동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활

동방향을 담은 ‘KOPEC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인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여러 활동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경제성과 측면에는 당기

순이익, 순이익률 등 경제적 가치의 창출뿐만 아니라 혁신경

영 및 창조경영을 통한 성과창출 인프라 구축 등의 간접적인

경제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환경성과 부분에는 친환

경 녹색 기술개발 및 서비스,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현재 글로벌 이슈인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우리회사가 기여한 바를 담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는

고객만족,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안승규 사장은 “이번에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내용과 경영방침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

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경영활동

에 있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및 환경적 건전성을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 발간에 앞

서 7월 16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UN 글로벌컴팩트’ 등록

을 마쳤다. 글로벌컴팩트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00년에

출범한 UN 산하 전문기구이다.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유

한킴벌리 등 148개 국내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UN 글로벌컴팩

트에 우리회사는 2007년 7월에 가입하였다. 

제6차 한연기공동협의회 개최

7월 24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09년

한연기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는 우리회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간 상호협력을 위한 창구로서 2000년 12월

부터 국내외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공동개척 및 수행, 전문

인력기술정보의 상호교류 및 활용, 기타 양 기관의 공동관심

분야를 토론 협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6회를 맞

은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회사가 ‘그리스연구로 냉각계통

개선사업협력방안’ 등 2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SMART 표

준설계인가 획득방안’ 등 3개를 각각 공동의제로 설정하고

각 의제에 대해 상호 협력 및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

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인 우리회사 고갑석 상무와 한국

원자력연구원 김학노 스마트개발본부장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 기관의 협력활동에 상호 감사를 표하며, 국내외 원자력산

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다짐하였다. 

KEPCO INGS 설립에 관한 협약 체결
원자력관련 전력그룹사(한국전력, KOPEC,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KNF)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KEPCO INGS(Interna-

tional Nuclear Graduate School,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

원대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월 14일 재원분담,

인력지원, 설립 후 위탁교육생 파견, 교수요원 선발, 연구와 실

습시설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주요골자로 하는

KEPCO INGS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KEPCO INGS

는 원전수출 대상국가의 원자력 인력을 유치, 국내 원자력인

력과 세계적으로 입증된 한국원전을 공동 연구하여, 해당국의

원전도입시 한국 원전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KEPCO INGS는 실무중심의 전문석사(교과

부인가) 과정으로서 2년제로 운영되고 학년별 내·외국인 각

50명씩 100명이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일제로 전 과정

이 영어로 진행된다.

설계기반문서 현장설명회 개최
영광 3,4호기 가동원전 설계기반문서(Design Basis Docu-

ment, DBD) 개발 연구용역 사업은 7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을 대상으로 영광 2발전소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

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영광 3,4호기 직원뿐만 아니라 인

근호기 발전소 직원도 대거 참여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

행되는 설계기반문서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설

계기반문서는 10 CFR 50.2에서 정의한 발전소 설계기준에 따

라 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기기가 설계, 시공, 운전 및 유지되

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모든 설계요건과 설계정보의 연

관관계를 체계화한 문서로 추후 발전소 형상관리(Configura-

tion Management)를 위해 사용될 핵심 문서이다. 이번 용역

의 목적은 가동원전에 형상관리를 적용할 때 핵심 문서로 사

용할 설계기반문서(DBD)의 작성기술과 발전소 적용을 위한 최

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영광 3,4호기를 대상으

로 10개 주요계통 및 구조물을 선정하여 PILOT DBD를 개발

하게 된다. 이 사업의 연구개발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가동

원전에 형상관리기술을 전면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개최 
7월 24일 인천에 소재한 인벤시스 코리아에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은

OPR1000, APR1400 원전을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계통,

발전소 제어계통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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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이 머무는 자리

3,4호기 주급수제어계통 하드웨어 교체용역에서 새로 설치되

는 제어계통 성능을 검증하는데 활용되는 Win-NPA를 소개하

였다. 인벤시스 코리아는 영광 3,4호기와 울진 3,4호기의 주급

수제어계통 교체 용역을 우리회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방폐장

내의 제어계통도 공급하는 등 원자력분야 제어계통에 납품실

적이 많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과 제어계통에 관

심이 많으며 특히 울산주재 영업팀이 Net-Meeting 기능과 스

피커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신고리 3,4호기 설계 및 시공 경험사례 전파교
육 실시

신고리 3,4호기 사업은 8월 14일 소분야책임자 이상 직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설계 및 시공 경

험사례 전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전파교육에서는 고리현

장사무소장인 오인근 처장이 신고리 1,2호기 현장 설계조치사

항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현황을 설명하였고, 신고리 3,4호기

핵설계분야책임자가 CCW Sump Pump 및 ESW Pump 설

계사양 변경에 대해, 배관설계분야책임자가 Essential Chiller

Control Panel Door Open 간섭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각

각 발표하였다. 이번 전파교육을 통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

생한 경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설계품질을 향상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2차 사랑의 헌혈행사 실시

이웃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09년도 제2차

사랑의 헌혈행사’를 8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

사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행사에는 협력업

체 직원을 포함한 직원 76명이 참여하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

로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헌혈행사는 우리회사가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 중 사랑실천 운동으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는 기업으로서의 친근한 회사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참사랑봉사단
‘사랑의 밥퍼’ 봉사 실시

참사랑봉사단은 7월 27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만성신부전 환우를 위한 무료급식 봉

사활동인 ‘사랑의 밥퍼’ 봉사를 실시하였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www.donor.or.kr)는 우

리 이웃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장기기증운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만성신부

전 환자들의 신장이식사업 및 무료 투석사업 등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

다. 우리회사와 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07년 12월 4일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고귀한 자매결

연 약정’을 체결하여 나눔의 인연을 시작하였다. 자매결연 이후 회사차원의 대대적인 장기기

증 캠페인을 통해 각막 등의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진행하였고, ‘사랑의 밥퍼’ 뿐만 아니라 매

년 2회 정기적인 헌혈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은 장기기증운동본부 내 인공신장실에서 이틀에 한번씩 하루에 4시간 가량 인공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 환우들

을 위한 것이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환우들의 침상까지 배달되는 식사 준비와 배식, 설거지 등 뒷정리까지 도맡아 온종일 사랑나눔을 실천하였

다. 이날 봉사에 참가한 박노진 처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참여와 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회사 참사랑봉사단은 ‘고객에 기술을, 이웃에 나눔과 사랑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로원, 고아원 등을 방문하여 주기적 봉사활동을 펼치는 지역

사회 봉사활동 이외에도 1사 1촌 결연을 통한 농어촌 일손돕기, 주민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경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서 동정
원자로설계개발단 김천 포도농원 체험 행사 참가  

원자로설계개발단 직원 및 가

족 40여명은 7월 25일 김천포

도특구지역 일원에서 열린

‘김천포도농원 체험 및 문화

탐방’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

사는 김천시 주최로 황악산

반곡포도농원에서 진행되었

으며 참가자 모두에게 캠벨포도 2kg을 직접 따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도회지에서 접하기 힘든 자연의 싱그러움과 포도

향기에 취해 7월의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동우회 동정
정근모 한국전력 고문, UAE원자력자문위원 위촉 

우리회사 6대 전임사장을 역임한 정근모 한국전력 고문이 6월, 전 IAEA 사무총장 한스 블릭스 박사와 MIT의 Kazimi 교수와 함께 UAE, Abu Dhabi 원

자력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Abu Dhabi는 주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에너지 개발 정책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원자력발전소 12기를 건설키

로 확정하고 국제적인 사업추진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정근모 박사는 케냐정부 에너지 고문에 이어 UAE 원자력자문위원으로서 개도국 에너지 발전

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Inside Outside

인사동정 (승급)
차장(책임급)
박성규ㆍ사업관리기술처

김태호ㆍ환경기술실

대리(선임급)
김환식ㆍ원자력기술처

사우 애경사
부음
▶ 배관기술처 이정우 차장 장모：8월 8일 전남 영광종합병원 

▶ 배관기술처 방대영 차장 장인：8월 8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 원자력기술처 이병식 팀장 부친：8월 8일 제주도 제주대학병원 

▶ 사업관리기술처 김종남 차장 장모：8월 9일 고양시 일산병원 

▶ 배관기술처 배인근 차장 부친 : 8월 12일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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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인의 핵심가치퀴즈한마당

8월호 당첨자

숨은그림 찾기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1874-1965 정치가)이 세계를

향해 연설을 하려고 웨스트 엔드에서 택시를 불러 세우고는 BBC 방송국으로 가자

고 하였다.

“죄송하지만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째서?“

“한 시간 후에 방송되는 윈스턴 처칠경의 연설을 들어야 하거든요.” 

처칠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1파운드짜리 지폐를 꺼내 운전수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운전수는 그 지폐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타십시오, 손님. 처칠이고 뭐고 우선 돈부터 벌고 봐야겠소이다.” 

김기석 / 환경기술실 팀장 

박원빈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김상응 / 외주구매실

정종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숨은그림 낚시바늘, 버섯, 아이스크림, 돌고래, 스
푼, 국자, 모종삽

위 그림 중에서 숨은그림(갈매기, 여자고무신, 운동화, 포크, 할아버지 옆얼굴, 화살표, 텐트)을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매월 15일까지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 자 에 게
사보 「KOPEC family」는 KOPEC 가족 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OPEC family」에 대한 의견제공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46-7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7 한국전력기술 홍보팀 / 전화 : 031-289-3023 / 팩스 : 031-289-4419 / 이메일 : flonei@kopec.co.kr

■ 당첨자

사보 ‘KOPEC family’의 디자인이 새롭고, 알찬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KOPEC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기고한 기사와 르누아르 화보가 산뜻합니다.
우리 한국수력원자력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동반자 KOPEC, 신임 사장님
의 취임과 더불어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안정환 / 한국수력원자력 

‘김천 포도농원 체험 및 문화탐방 행사’ 잘 보았습니다. 사진을 다채롭게 구
성해서 행사 이모저모를 잘 볼 수 있게 해서 좋네요. 
김정현 / 원)토목건축기술처

■ 편집자에게

‘체인지(體認智) 교육’ 핵심가치 판화프린팅 작업에서 

명확한 비전과

야심 찬목표에 도전하라

도전

구성 : 임종우

KOPEC의 핵심가치 중 ‘도전’은 쉼 없이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

는 행동이다. 이를 토끼와의 경주에서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경주에

임하는 거북이의 정신으로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가치인 혁신은 거대하고 무거운 플라이휠을 쉬지 않고 돌려야 하는 고된 일이며,

이러한 혁신에는 이솝우화의 거북이와 같은 끈기와 열정을 가진 도전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김수광 / 원)토목건축기술처 팀장


